
2세조 낭중공郞中公의 세이
사歲二事 추향秋享이 정일定日
인 음력 9월 하정일下丁日(한
달에 세 번 간지干支의 정자丁
字가 드는 날짜 중 마지막인
세 번째 정일) 22일 정사丁巳,
양력으로는 1 1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경북 청도군 운문
면 봉하리 소재 봉암재사鳳巖
齋舍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풍
우가 치는 기상으로 정상리의
단소壇所에서 행례를 할 수가
없어 재사의 정당행사正堂行事

로 거행하였고 행사는 낭중공
단소및유적수호비상대책위원
회에서 주관하고 영천종친회에
서 제수를 전담하였으며 행사
하루 전에야 황급히 결정하고
주선하게 된 관계로 매우 서두
른 바였다.
대종회에서는 급속한 결의로

낭중공 단소의 이전을 결정하
여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
시조 묘하에 새로운 단소를 설
치하였는데 이날 안동의 새 단
소에서 이단고유移壇告由를행

하였다. 그런데 안동의 단소에
서 이번에 고유만을 행하고 세
사는 내년 춘향부터 봉행한다
는 소식을 들은 비대위에서 어
떠한 경위나 이유로도 세사를
궐향하는 것은 중대한 불상사
라는 인식으로 권도의 미흡함
이 있을 것을 각오하며 행사를
급히 서두르게 된 바였다.
이날 서울 경기와 충청ㆍ영

남 서북 지역에 상당히 세찬
비바람이 매서운 가운데 서울
에서 1 5인, 영천에서 1 0여인,
기타 지역 3인 등 3 0수인 제관
이 당도하여 급히 구처한 상향
축문常享祝文과홀기笏記 등을
필사하여 전통 절목에는 미치
지 못하지만 그에 근접하도록
주선한 제례를 거행하였다. 제
물은 진설도陳設圖를 구했으나
준비해 온 제물이 일반 묘제墓
祭의 제수품이어서 태사공 묘
소 제물에 준한 낭중공 향사에
서 써오던 고유의 특성을 갖추
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분방례分榜禮 등도 생략하고

집사자를 약식으로 분정하였는

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초헌관 : 권영길權寧吉
아헌관 : 권순갑權純甲
종헌관 : 권홍섭權洪燮
진설 : 권오륙權五陸
집례 : 권정택權貞澤
축 : 권재종權在琮
찬자贊者 : 권영철權寧喆
봉향 : 권영일權寧一
봉로 : 권종락權鍾洛
봉작 : 권오일權五逸ㆍ권오
운權五雲
전작 : 권장환權長煥
그리고 이날 봉독된 추향의

상향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
다.

유권씨기원일천팔십년세차
기축구월병신삭이십이일정사
維權氏紀元一千八十年歲次己
丑九月丙申朔二十二日丁巳 삼
십이대손영길감소고우三十二
代孫寧吉敢昭告于 현삼십이대
조고고려낭중부군지단顯三十
二代祖考高麗郞中府君之壇 계
시위조준발홍원繼始爲祖濬發
洪源 경류천억영세가훤慶流千
億永世可� 기서유역상로기강
첨소단유미증감창氣序流易霜
露旣降瞻掃壇�B增感愴 근이
청작서수지천세사謹以淸酌庶
羞祗薦歲事 경봉현삼십이대조
비부인양천허씨배식상향敬奉
顯三十二代祖�夫人陽川許氏配
食尙饗
아, 권씨기원 1 0 8 0년, 세월의

차서로 기축년 9월 병신삭 2 2
일 정사일에 3 2대손 영길은 감
히 밝혀 드러나신 3 2대조고 고
려 낭중부군의 단소에 아뢰나
이다. 시조를 이어 아조가 되
시고 너른 근원을 쳐 발하게
하시어 경사스런 흐름이 천억
에 이르게 하시니 영세토록 잊
으리이까. 기후가 흐르고 바뀌
어 이슬서리가 이미 내린지라
우러러 단소를 소쇄하자니 더
욱 창연한 감회가 깊어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찬으로 정성껏
세사를 올리면서 공경히 드러
나신 3 2대조비 부인양천허씨께
서 같이 드시도록 받드오니 바
라옵건대 흠향하소서.

제기祭器와 제상祭床 등은
그대로 봉암재사와 인근의 수
호인에게 보관되어 있어 사용
할 수 있었으나 흑단령黑團領
제복은 이미 안동에서 대종회
유사가 옮겨가고 없어 헌관이

일반도포를 착용했다. 향례를
필하고 나서는 초헌관 이하가
정상리 산상의 단소와 권릉權
陵을 봉심奉審하였다.
단소를 봉심하는 과정에서는

낭중공과 양천허씨부인 양위의
단소 봉분의 사초莎草가 한 삽
정도씩 떠냄으로써 훼손한 흔
적이 발견되어 후손들에게 가
슴아픈 화제가 되었다. 또한
영천의 비대위 권영성權寧星
공동위원장은 이곳 단소로부터
서쪽으로 5 0보허 되는, 권릉으
로 오르는 오솔길이 잡목으로
막혀, 이를 사비로 개설하였는
데, 이에 대해 임목을 무단 벌
채했다는 제보가 당국에 들어
가 산하의 산주측 최씨인 공사
자와 본인이 입건될 뻔한 일,
그러나 당국에서 나와 현장을
조사해보고는 묘소로 오르는
통로를 내기 위해 잡목을 훼손
한 정도로는 입건의 충분조건
이 되지 못한다는 판정을 하고
돌아갔다는 일 등이 화제가 되
었다.
점심은 따로 준비를 하지 못

하여 제수에 더하여 마련해온
떡과 어육 등으로 음복을 하였
고 서울에서 승합차편으로 간
일행은 귀로에 수몰된 운문댐
저수호 가에 조금 남은 공암촌
孔巖村의 유적인 운문면 공암
리 마을을 산복 도로에서 답사
해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기
도 하였다. 이곳 공암촌은 청
도팔경淸道八景의 하나이고 조
선시대에도 원院이 자리했던
곳인데 절경 병풍바위 등은 다
수몰되어 이제 볼 수가 없이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날
천석꾼이 셋이나 살만큼 웅촌
雄村이었다고하고 있다.

<사진ㆍ글 權奇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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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조 郞中公 추향 청도에서 봉행
단소 및 유적수호비상대책위주관으로

▲ 낭중공 추향이 청도의 봉암재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 ▼행례를 필한 초헌관 이하가 단소와 권릉을 봉심하고 있다.

▲ 서울에서 온 일행이 옛 공암촌을 탐방하고 있다.

권형신權炯信(서울 관
악구 남현동ㆍ추밀공파
양촌계 3 5世ㆍ전 철도청
기좌)씨의 장남 은상군이
김홍석씨의 여 미선양과
2 0 0 9년 1 1월 2 8일 토요일
1 2시 3 0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 경남예식홀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결혼을


